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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출장개요

1. 출장목적

□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(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
and Development: OECD)를 방문하여, OECD Development Center 설립

50주년 기념 국제회의(Global Forum on Development)에 참가하고, 전문

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KDI와 OECD의 발전경제관련 관련 국제회의

의 준비 및 후속 연구과제 검토를 포함하여 향후 긴밀한 협업관계 구

축의 토대로 삼고자 함.

   1. OECD 50주년 기념 행사 참석

   2. OECD의 개발정책 업무 담당자들에게 KSP를 소개하고 업무 제휴 협의

    - 그 동안 KDI와 OECD 간에 Development 관련 업무가 개인적 형태로

다소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던 측면이 없지 않았음.

    - 앞으로는 KDI와 OECD와의 개발업무 협력을 CID를 통해 공식적이

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.  

2. 출장자

□ 차문중 (CID 소장), 김두얼 (CID 개발연구실장) 총2인

3. 출장일정

□ 기 간: 2012년 2월 28일~3월 3일, 5일간

(2.28일오후 2시인천출발; (파리현지시간) 28일오후 6시파리도착. 2.29부
터 3.2.까지 3일간업무수행. 3.2. 오후 8:00 비행기탑승, 3.3. 오후서울도착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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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출장 보고

◈ 2월 29일

☐ OECD 기념 세미나 참석 (9:00~12:00)

  ◦ Lant Pritchett (Kennedy School, Harvard University) 강연

  ◦ Effective public spending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

☐ Federico Bonaglia (Head, Policy Dialogue Division, Development Centre)

  ◦ 시 간: 2:45~4:15

  ◦ OECD의 조직구조와 업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.

  ◦ 차문중: CID에 대한 소개

☐  50주년 기념 강연

  ◦ 발표자: Phillipe Aghion (Economics, Harvard University)

  ◦ 시 간: 6:00~7:30

  ◦ 주 제: Rithinking Growth Policy

☐ ECLAC 최고책임자 면담

  ◦ 면담자: Ms. Alicia Bárcena Ibarra (Executive Secretary, ECLAC)
Sebastian Rovira (Division of Production, Productivity and 
Management)

  ◦ 시 간: 7:30~8:30

  ◦ ECLAC과 KDI의 공동 연구 필요성에 대한 공감.

  ◦ 3월 29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CIEPLAN 세미나에 김두얼이 참

석할 예정이기 때문에, ECLAC도 방문하여 논의를 진척시키기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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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3월 1일

☐ Rintaro Tamaki (Deputy Secretary-General)
Ebba Dohlman (Senior Advisor,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
General Secretariat)

  ◦ 시 간: 10:00~10:45

  ◦ 차문중: KSP를 포함한 CID 사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, KDI와 정

부 부처와의 관계 설명

  ◦ OECD와 KDI가 개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통점

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(<ex> OECD는 보다 공급

자 주도적인데 비해, KDI의 KSP는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됨)

  ◦ OECD는 다른 기관들과 formal, strategic한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 중임.

  ◦ KDI는 OECD와 informal, loose, personal relation에 기반해서 협력해온

측면이 있으며, 향후에는 CID를 통해 보다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해

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.

  ◦ 2006년 OECD는 동아시아에 대한 PCD report인 “Policy Coherence 
towards East Asia”를 발간함. MRH와 아울러 본 보고서의 의제를 향

후 발전시키는데 대해 논의함.

☐ Jon Lemoy (Director, Development Co-operation Directorate)

  ◦ 시 간: 10:45~11:30

  ◦ (L) green growth, MRH에 대한 KDI의 입장 질문 - (차) green growth
는 현재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핵심 주제로 다루

고 있지는 못함. 하지만 향후 연구가 진행되면 곧 다루게 될 것임. 
MRH는 personal base가 아니라 CID 차원에서 운영될 계획임.

  ◦ (L) 부산 meeting의 구체화 혹은 후속작업. 어떻게 그 아젠다를 발전

시킬 것인가에 관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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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◦ (L) OECD는 knowledge sharing과 관련해서 knowledge broker의 역할

을 수행해야 함

  ◦ (차) 모듈화 사업에 대해 상세한 설명;
bilateral policy consultation에 대한 상세한 설명

기업 정책 등임

  ◦ (L) KSP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아서 구체적 내용 및 진행 방식에 대

해 많은 질문을 함.

  ◦ (차) 보고서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 방식 등에 대해 설명. 
많은 수요에 비해 적절한 보고서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은 여전히 쉽

지 않은 문제임

  ◦ ODA와 KSP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함.

◈ 3월 2일

☐ 허경욱 대사 면담 (11:00~12:00)

  ◦ KDI가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 줄 것을 요청

  ◦ OECD에서 우리의 비교 우위 - Green growth, development, IT
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와 함께 개발협력업무를

진행해야 함을 강조.

☐ Development Centre 책임자 면담

  ◦ 면담자: Mario Pezzini (Director, Development Centre)
Federico Bonaglia (Head, Policy Dialogue Division, 
Development Centre)

  ◦ 시 간: 2:00~3:00

  ◦ 차문중: KDI 및 CID에 대해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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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◦ (P) KDI와 더 강한 연대를 원한다는 생각을 피력

     구체적 방안으로

     - South Asian economic outlook를 리뷰하는 파트너로 CID가 참여

     - policy clustering strategy에 기반한 개발도상국 연구를 공동 수행

     - raw material abundant countries 혹은 countries in the value chain of 
world economy as subcontractors 등이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

며, 특히 후자 관련 연구에 있어서는 한국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

있을 것으로 생각

  ◦ (P) 남미 지역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 KDI가 ECLAC과 OECD 모두

와 동시에 연구 협력하는 것은 결코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

언급

☐ Development Center 내 Southeast Asia 담당장 면담

  ◦ 면담자: Kiichiro Fukasaku (Head, Regional Desks, Geographic Division, 
Development Centre)
Kensuke Tanaka (Project Manager/Economist, Asia Desk, 
Development Centre)

  ◦ 시 간: 3:00~3:45

  ◦ Southasian Economic Outlook에 대한 개괄적 소개

    진행 방식: 11월 Asia Summit에서 주제 선정; 이듬해에 3번의 regional 
consultations을 거친 뒤, 5-6월에 정리하여, 10월 발간

<ex> 2012년의 주제: narrowing gap 

  ◦ 차문중: KDI 및 CID에 대해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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☐ Development Center 내 Africa 담당장 면담

  ◦ 면담자: Henri-Bernard solignac-Lecomte (Head, Europe, Middle East & 
Africa Desk, Development Centre)

  ◦ 시 간: 3:45~4:30

  ◦ African Economic Outlook의 연혁, 작성 방식, 및 성과에 대해 설명을

들음.

* “Emerging Africa” Project

* 아프리카에 대한 과거의 접근

IMF approach - macroeconomic
World Bank - structural
Country specific approach

  ◦ 차문중: KDI 및 CID에 대해 설명

KSP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올해 아프리카 국가와의 사업에 있어서 협

력 가능성을 모색

(inclusive growth / inequality 관련 주제)

☐ Development Center 내 Latin America 담당자 면담

  ◦ 면담자: Christian Daude (Head, Americas Desk, Development Centre)
Anna Pietikaien (Advisor, Reional Cooperation, Development 
Centre)

  ◦ 시 간: 4:30~5:00

  ◦ Daude: 

    - South American Economic Outlook의 작성 방식에 대한 설명

    - 남미 국가의 정책입안자들과 학자들은 한국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

음을 강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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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◦ 차문중: KDI 및 CID에 대해 설명

  ◦ 토론: 남미는 좋은 경제학자들이 매우 많으며, 문제의 진단에는 매우

뛰어남. 하지만 정책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성공적이

지 못함. 그런 면에서 MRH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음.  █


